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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문화재단의 내년도 문화예술 지원 예산이 공개됐다. 총액은 지난해보다 2배가

량 늘었으며 한 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금액도 3배 이상 껑충 뛰었다. 

 

또 이제까지 문화예술위원회가 해오던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과 공연예

술 전문단체 집중 육성 지원사업도 서울문화재단의 몫이 됐다. 이는 지난 9월 문화

체육관광부가 발표한 ‘새 정부 주요 예술정책’의 하나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업무를 

각 지역으로 이관한 결과다. 

 

우선 서울 지역에는 총 56억원이 배정되며 서울시도 56억원을 보탠다. 여기에 기

존 예산 70억원을 합하면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은 총 182억원이다. 

 

서울문화재단 안호상 대표이사는 “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문화재단이 각각 진행하

던 지원 업무를 통합하면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심사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

됐다”면서 “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한 단체에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의 

액수를 대폭 늘리고 혜택을 받는 단체도 700개에서 900개로 늘어날 것”이라고 말

했다. 

 

지금까지 한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8000만원이었지만 새로운 지원 

체계에 따르면 2억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. 단 이 금액은 한번에 주어지는 게 

아니라 공연예술 전문단체 집중육성 분야에서 1억원,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억

원, 사후지원사업(가능성이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재공연을 지원하는 사업) 5000

만원 등 분야를 나눠 지급된다.  

 

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나 문화사업도 적극 지원한다. 예술단체를 제외한 아

마추어에 한해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이 보조되며 커뮤니티·전문예술축제는 ‘시민

축제지원’이란 명목으로 별도의 보조금이 나간다. 형편이 어려운 소외 계층 및 차

상위계층에도 ‘서울희망드림지원사업’과 ‘희망플러스 통장’ 등을 통해 문화생활의 

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.  

 

창작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예술가 양산에 기여한다는 취지 

아래 창작스튜디오-연희, 아트팩토리-문래ㆍ독산, 창작아케이드-신당, 남산드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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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센터, 홍대복합센터 등 6곳이 내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. 현재 운영 중인 

곳은 남산창작센터, 대학로연습실, 청계창작스튜디오, 서울열린극장 창동, 서울연

극센터 등 5곳이다. 

 

/wild@fnnews.com 박하나기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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